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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국무총리, 
｢테드 서랜도스｣ 넷플릭스 CEO(최고경영자)와 

한미 미디어·콘텐츠산업 협력 강화방안 논의
□ 한덕수 국무총리는 6.22(목)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한국을 방문 중인 

테드 서랜도스(Ted Sarandos) 넷플릭스 공동 CEO(최고경영자)를 면담하고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시장 활성화 등 한미 미디어·콘텐츠산업 협력

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 한 총리는 “한국에서 넷플릭스가 유행어일 만큼 인기를 누리고 있고, 

70년 한미동맹이 문화동맹으로 거듭난 중심에는 넷플릭스가 있다”라며

 ㅇ 지난 4월 대통령 방미 시 발표된 넷플릭스의 한국 콘텐츠 투자계획에 

기대를 표하고, 시장 선두주자로서 넷플릭스가 앞으로도 한국 미디어·

콘텐츠산업과 적극적으로 협력해나갈 것을 당부했다.

□ 테드 서랜도스 넷플릭스 공동 CEO는 “워싱턴 DC에서 이루어진 접견과 

미국 의회 연설 등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보여준 비전과 콘텐츠산업에 

대한 통찰력이 매우 인상 깊었다”라며, “최근 프랑스 파리에서 보여준 

2030 부산 엑스포 유치 경쟁 프레젠테이션에서도 그러한 면모가 빛났다”라고 

언급하였다.

 ㅇ 이에 한 총리는 “대통령께서 순방으로 못 만나게 된 것을 아쉬워하고 

있으며 이번 방한이 양국 관계를 한층 돈독히 만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라는 메시지를 전했다.

□ 서랜도스 넷플릭스 공동 CEO는 “한국의 활기찬 창작 생태계는 어떻게 스토리가 

문화와 언어를 전달하는지 보여주는 좋은 예”라며 “넷플릭스 가입자의 

60%가 이미 1편 이상의 한국 콘텐츠를 접하였으며, 지난 4년간 한국 

콘텐츠는 시청 수가 6배 증가할 정도로 큰 인기를 끌고 있다”라고 언급했다.

 ㅇ 또한, 대통령 방미 시 밝힌 것처럼 향후 4년간 25억불(약 3.3조원)을 

한국 콘텐츠에 투자할 것이며 이는 2016년부터 지금까지 투자한 금액의 

2배라고 강조하면서, 특히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프로그램도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했다.

□ 이날 면담에서 한 총리와 서랜도스 넷플릭스 공동 CEO는 한미 양국의 

미디어·콘텐츠산업 발전 비전에 대해 심도 있는 의견을 나누었다.

ㅇ 한 총리는 “우리 정부는 연 1조원 이상의 예산 투입, 미래세대 교류 확대 

등을 통해 문화산업을 대표적인 수출 전략산업으로 육성하고, 미국과의 

협력관계도 강화하려 노력하고 있다”라며 “넷플릭스도 인력양성 등을 통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잘 알고 있다”라고 말했다.

 ㅇ 이에 서랜도스 넷플릭스 공동 CEO는 “넷플릭스가 최근 한국 업계와 학생들에게 

프로덕션 기술을 전수하는 워크샵을 성공적으로 개최했다”라며, 

향후에도 양국 업계가 동반 성장할 수 있도록 인력양성 등 다양한 

협력방안을 고려하겠다고 답했다. 

 ㅇ 또한 서랜도스 넷플릭스 공동 CEO는 “창작자가 인정받는 한국의 문화가 

한국 콘텐츠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 같다”라며 “넷플릭스는 한국이 

갖고 있는 창의성을 발견하고 전 세계에 소개했을 뿐이며 앞으로도 

전 세계 창작자에 대한 투자와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 이 외에도 한 총리와 서랜도스 넷플릭스 공동 CEO는 미디어·콘텐츠 

생태계 활성화 방안 등을 논의했고, 한국의 우수한 제작역량과 넷플릭스의 

과감한 투자를 바탕으로 한 양국 콘텐츠산업의 공동발전을 위해 지속 

협력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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